
THE TOWN NEWS 49February 10, 2020   Vol. 1302예술

▣  그림 여행

절벽 위의 소녀 
(Girl on a Cliff   c. 1926)

해롤드 하비 (Harold C. Harvey 1874 -1941)

(캔버스에 유채 Penlee House Gallery & Museum)

해롤드 하비는 잘 알려진 화가가 아니다. 영국 콘월 

지방 펜잔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을 공

부하고, 영국으로 돌아온 후 뉴린(Newlyn)에 정착해 

그곳에서 화가로 활동하다가 일생을 마쳤다는 간단

한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. 그의 배우자는 거트루드 

보디나(Gertrude Bodinnar)였다. 하비의 그림 모델을 

하다가 그와 결혼했고, 나중에는 자신의 미술 재능을 

발견해 그녀도 화가가 되었다. 하비 부부는 뉴린에 정

착한 많은 화가들과 어울렸다. 

영국 남서쪽 끝에 위치한 콘월 지방은 바다 경치가 

수려하고 날씨가 온화해 20세기에 들어 관광사업이 

발달한 곳이다. 그 전에는 주민들이 주로 광업과 어업

에 종사했던 외진 시골에 불과했다. 20세기 초에 산업

혁명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던 런던에서 많은 화가

들이 자연을 찾아 공해에 찌들지 않은 시골로 향했다. 

그 중 대표적인 곳이 콘월 지방의 뉴린이다. 뉴린에 모

여든 화가들은  프랑스‘바비종 학파’와 비교되는‘뉴

린 학파’를 결성하고 콘월 지방의 풍경과 풍습을 보

여주는 많은 그림을 남겼다. 

바닷가 절벽 바위에 걸터앉은 소녀를 그린 이 그림 

역시 잘 알려지지 않았다. 일부 미술 애호가들에 의

해 수집되고 전시되었던 그림이다. 현재는 뉴린학파 

화가들의 그림을 대거 소장한 콘월 펜잔스 지방의 펜

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. 

절벽에 비스듬히 몸을 틀고 걸터앉은 소녀의 포즈와 

정면을 뚫어져라 보고있는 그녀의 눈빛, 인물의 비중

만큼 그림의 배경을 대폭 차지한 바닷가 풍경까지, 크

지 않은 화폭이 눈길을 사로 잡는다. 이 특이한 초상

화를 보았을 때 기이하게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

나리자 그림이 연상되었다. 

모나리자 역시 인물 뒤로 가없이 펼쳐진 자연의 풍

경이 초상화의 중요한 요소이다. 사람도 자연의 일부

라는 다 빈치의 철학에 따라 그려진 것이라 들었다. 

하비의 초상화도 그저 소녀를 그린 것이 아니라 콘월 

지방의 바닷가 풍경을 그려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 든 

자연과 인간을 그렸다고 본다. 

서양 미술의 철학과 전통을 고향의 자연 속에 진지

하게 구현한 그의 그림이 고향 토스카나의 자연을 그

려 넣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에 못지 않다고 느

끼며 조용히 살다 간 지방 화가의 이 작은 초상화를 

따뜻한 마음으로 들여다 본다. 

《김동백》  

1911년 8월의 어느날 루브르에 얌전히 걸려있던 

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 당했

다. 그러자 이 그림이 없는 빈자리를 보기 위해 관

중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루브르 박물관은 인산

인해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. 물론 대부분의 관

람객들은 그 전에는 모나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

없는 사람들이었다.

그로부터 2년 후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호텔 방

에서 모나리자 그림이 발견된다. 범인은 페인트 도

색일을 하는 이탈리아인으로 밝혀졌으며, 자국

의 예술품을 되찾으려는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

라느니 정신병자라느니 여러 말들이 많았다. 범

인은 많은 사람들의 탄원으로 경미한 처벌만 받

았고 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, 그 후 루브르에

서는 모나리자를 보기가 쉽지 않았다. 유리액자

에 들어간 모나지라는 크기도 작을 뿐더러 펜스

가 둘러쳐 있는데다 늘 관람객들이 운집해 있었

기 때문이다.

1962년, 모나리자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나들이

를 한다. 프랑스와 미국은‘대서양의 문명과 정신

의 자유를 위한다.’는 명분으로 뉴욕에서의 전시

를 기획하는데,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드골 대통

령과 앙드레말로 문화부장관에게 감사의 메세지

를 전했다. 모나리자는 안전요원 2명, 박물관장과 

함께 호화여객선의 최고 객실에 보관, 이송됐으며 

해군함정이 이 여객선의 양옆을 호위해서 미국에 

도착했다. 도착 후에는 방탄 리무진에 실려 8대의 

차량과 경찰 5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드디어 내

셔널 갤러리에 입성했다.

개막 당일, 모나리자 한 점만을 위하여 기존의 

모든 그림들을 철거한 내셔널 갤러리에는 유명인

사 2천명이 초대되었으며 2개월 동안 170만 명 관

람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.

‘모나리자’에 얽힌
일화 한 가지


